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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FTA원산지결정기준 세부항목별

이해도에 관한 연구

-FTA전문가와 피교육생의 이해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해운항만전공

박 기 영

지도교수 :이 정 윤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FTA 실무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가

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하지만,오늘날 다양한 FTA 협정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표현의 모호

함으로 인하여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정부 및 각종 유관기관에서는 ‘원산지관리사’양성과정을 포함한 다양

한 교육을 통해,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

써 FTA활용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일례로 2014년의 경우

이미 10월말까지 약 4,2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교육이 개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며,향후 이런 노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FTA 협정 자체 또는 FTA로 인한 거시적인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

는 많았으나,FTA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 및 관

련 교육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미진하였다.이에 본 연구는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심사,강의하는 전문가 집단(세관공무원,관세사,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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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피교육생을 두 개 집단으로 나누어 다양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세부내용별로 각 조사집단이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와 이해도를 비

교하여 분석하였다.

금번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향후 관련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원산지 결정기

준 및 FTA 활용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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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4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EFTA,

ASEAN,인도,EU,페루,미국,터키를 순서로 47개국과의 FTA협정을 체

결하였으며,콜롬비아,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의 타결로 인하여 앞으

로의 FTA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이밖에도 동시 다발적으로 인도

네시아,한중일,베트남,RCEP과 협상중에 있다.일본,멕시코,GCC과 (협

상재개/여건조성)에 있으며 MERCOSUR,이스라엘,중미,말레이시아와는

검토 중에 있다.1)

이렇게 FTA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FTA의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FTA 실무에

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하지만,오늘날 다양한 FTA 협정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반해 FTA의 특혜 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은 전문가의 인원부족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FTA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 및 각종 유관기관에서는 ‘원산지관리사’양성과정을 포함한 다

양한 교육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를 양성함

으로서 FTA활용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일례로 2014년

의 경우 이미 10월말까지 약 4,200명의 모집인원에 달하는 교육을 개설하

1) 관세청,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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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강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향후 이런 노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FTA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FTA협정 자체 또

는 FTA로 인한 거시적인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FTA활용에

서 가장 중요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교육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미진하였다.이에 본 연구는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

심사,강의하는 전문가 집단(세관공무원,관세사,교육강사 등)과 관련 교육

을 수강하는 피교육생을 두 개 집단으로 나누어 다양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세부내용별로 각 조사 집단이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와 이해도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방법은 기존의 문헌자료와 연구 사례를 분석하고,전문가

집단과 피교육생의 두 집단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고 통계 프로그

램 SPSS20을이용한 분석으로 진행하였으며 두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원산지관련 교육들 중에서 ‘원산지관리사’의 양성교육

에 대해 초점을 맞춰 대구,구미,경주,부산 등의 교육생 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고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심사,강의하는 전문가 집단(세관

공무원,관세사,교육강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여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알아내고자 하는 점은 FTA협정에 관한 내용의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에 관한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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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강의하는 전문가 집단(세관공무원,관세사,교육강사 등)과 관련 교육

을 수강하는 피교육생 입장에서의 세부항목별 난이도와 이해도를 설문조사

를 통하여 비교하여 어떤 세부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었다.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범

위 및 방법과 논문의 구성을 기술하였다.제 2장에서는 FTA원산지결정기

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FTA현황과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과 그

와 관련된 교육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구성에 따라 제 3장에서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일반기준과 특례(보충)기준에

따라서 각 세부항목별 내용들을 정리하였다.제 4장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세부항목별 이해도에 대한 연구로써 설문지 작성과 조사방법,분석 방법

및 결과,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하고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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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FTA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선행연구 및 교육현황

제 1절 FTA 개요와 선행연구

2.1.1FTA 개요

<표 2-1>발효된 FTA

자료 :관세청

2014년 11월까지 우리나라와 발효된 FTA는 최초의 FTA이며 중남미 시

장의 교두보인 칠레를 시작으로 ASEAN2)의 교두보 싱가포르,유럽시장의

2)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10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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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두보 EFTA3),우리의 2013년 제 2위의 교역대상인 ASEAN,BRICs4)국

가의 거대시장 인도,GDP기준 세계최대경제권 EU,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페루,거대 선진경제권 미국,유럽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터키의 순으로

발효가 되었다.

<표 2-2>타결된 FTA

협정 진행 사항

한-콜롬비아 정식서명 (2013. 2. 21)

한-호주5) 타결선언 (2014. 2. 10)

한-캐나다6) 타결선언 (2014. 3. 11)

한-중국 타결선언 (2014. 11. 10)

한-뉴질랜드 타결선언 (2014. 11. 15)

자료 :관세청

2014년 11월 현재까지 타결된 FTA로는 중남미 신흥시장인 콜롬비아,오

세아니아 주요시장의 호주,북미의 선진시장인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대상인 중국,오세아니아 주요시장의 뉴질랜드순으로 타결되었다.

3)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4) 풍부한 자원, 노동력과 넓은 영토로 발전가능성이 큰 나라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5) 한-호주 FTA는 2014. 12. 12 발효되었다.

6) 한-캐나다 FTA는 2015. 1. 1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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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협상중인 FTA

협정 진행 현황

한-인도네시아 7차 협상 개최(2014. 2)

한-베트남7) 8차 협상 개최(2014. 11)

한-중-일 6차 협상 개최(2014. 11)

RCEP8) 5차 협상 개최(2014. 6) 

자료 :관세청

2014년 11월 현재 협상중인 FTA로는 ASEAN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ASEAN의 제 2위 교역국이며 최대 투자 상대국인

베트남,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을 위한 한-중-일,세계 GDP의

28.4%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인 RCEP9)이 협상 중에 있다.

<표 2-4>협상재개/여건조성 FTA

자료 :관세청

7) 한-베트남 FTA는 2014. 12. 8 제 9차 협상을 개최하고, 2014. 12. 10 타결을 선언하였다. 

8) RCEP는 2014. 12 제 6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9) ASEAN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르셉’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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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현재 협상재개/여건조성 FTA는 우리의 제 4위 교역대상인

일본,북중미 시장 교두보의 멕시코,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의 GCC10)

가 진행중이다.

<표 2-5>검토중인 FTA

자료 :관세청

2014년 11월 현재 검토중인 FTA로는 BRICs의 자원부국인 MERCOSU

R11),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인 이스라엘,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

충지인 중미,ASEAN의 말레이시아가 있다.

10)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11)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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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선행연구의 검토

<표 2-6>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선행연구

자료 :연구자 작성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김무한(2010),조국형(2012)은

품목별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과 협정별 비교를 통

하여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 및 엄격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이

진희(2013),조염하(2009),김순옥(2011)은 한국과 기체결 FTA의 원산지규

정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변화와 추이를 도출

하고 활용하여 보다 나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동택영

(2006),윤희숙(2005),마일남(2005)은 FTA를 추진함에 있어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에 유리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모색하고 협상을 위

한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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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2009)과 장평(2011)은 한국과 FTA체결 국가와의 산업별 평균관

세율,산업별 무역규모와 상품수지,산업별 수입시장 점유율,무역특화지수

로 분석하고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하여 추후 FTA 협상의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요천주(2013)은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에 대한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향후 중국의 원산지규정의 결

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연구하였으며,주재

협(2011)은 각 협정별 이해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수집 분석하여 향후

FTA체결 가능성이 높은 일본 및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 가능한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그리고 이성임(2010)은 원산

지결정기준을 활용한 모델을 통해 기업의 수출전략을 분석하여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와 원산지규정의 의미,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FTA 협정 자체 또는 FTA로 인

한 거시적인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기존의 문헌자료나 사례

를 통한 분석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된 연구들의 일

반적인 연구 방법이었다.그렇기에 협정의 체결국가별로 상이하거나 각 연

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효과들이 상이한 것을 제외한 내용들은 큰 맥락에

서 봤을 때 포괄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TA의 중요성은 점점 심화됨에 따라 FTA협정 체결국가는 세계

적으로 점점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는데 FTA에 대한 전문가는 부족하다.

기업들은 FTA를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의 전

문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이 원

산지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하여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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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들이 얼마만큼 잘 진행되고 있고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며,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 많은 요

건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이

해 및 관련 교육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미진하였으므로 원산지결정기

준에 대한 초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절 원산지의 개념과 구성

2.2.1원산지의 개념

원산지(CountryofOrigin)란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에 있어서 적용되는 국가를 말한다.FTA원산지결정기준에 있어서 원산지

는 협정 등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어느 기준에 따라 당사국의 영내에서 생

산 공정을 수행하여야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한다.또한 원산지규정(Rules

ofOrigin)은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

는 법률,행정 절차 등을 말하는데 원산지제도의 기능으로는 생산자와 소

비자의 보호,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산업 및 무역정책,무역장벽 등

의 기능이 있지만 FTA에서의 주요 목적은 수출입을 통한 물품을 거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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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FTA협정에 따라 관세 특혜를 받기위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품의 생산 활동이 글로벌화 되고 여러 국가에 걸

쳐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

다.갈수록 FTA 체결 국가는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이 크게 부각되

고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들로 원산지를 결정하는지가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정 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

우 과연 어느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기준을 의미하는

데,이러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당해 제품의 특성과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

여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적 요건을 통칭한다.12)

2.2.2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기존의 많은 서적들과 문헌자료들과 앞의 선행연구들의 조사를 통해 원

산지결정기준의 분류가 각각 다르게 분류가 되어있으며 일관성이 없는 것

을 알 수 있다.조국형(2012),김기영(2009),윤희숙(2005)는 완전생산품과

실질적변형기준,특례로 나뉘는데 실질적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가공

공정기준,부가가치기준,선택기준과 조합기준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진희

(2013),요천주(2013),조염하(2009),장평(2011)은 실질적변형기준에서 선택

기준과 조합기준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무한(2010),이성임(2010)은 특례기준에 불인정공정과 롤업원칙,

12) 김재식, 「무역물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통일협상에 관한 사례연구」, 경영연구 제 6권, 1997,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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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원칙까지 포함하여 분류하였고,주재협(2011)은 특례기준에 직접운

송원칙이 포함된다고 분류하였으나 김순옥(2011),동택영(2006),마일남

(2005)은 직접운송원칙은 특례기준에 포함하여 분류하지 않고 완전생산품,

실질적변형물품,특례기준,직접운송원칙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분류는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자들이 주관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분류를 할 때 크게 일반기준과 품

목별기준으로 나뉘며 일반기준에는 기본원칙과 특례원칙이 있는데 기본원

칙에는 완전생산품과 불완전생산품,직접운송원칙이 있으며 불완전생산품

에는 실질적변형기준에 대한 역내가공원칙과 충분가공원칙이 있는데,그

외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해주기 위하여 특례(보충)기준의 누적기준,최

소허용기준,중간재,대체가능물품,간접재료,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소매

용 포장·용기,운송 포장·용기,세트물품,재수입물품의 10가지 기준들이 있

다.

품목별기준에는 개별기준과 조합기준이 있으며 개별기준은 세번변경기

준,가공공정기준,부가가치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3가지 기준들을 각각 선

택하여 적용하면 개별기준이고 조합하여 적용을 하면 조합기준이다.이 연

구에서는 개별기준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부항목별로 난이도를 조사하기위

하여 조합기준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나 관련 문헌들에는 일반기준의 특례원칙에 대해서 6가지

나 8가지 정도만 명시되어있고 이 부분 역시 일관성 없이 분류를 하고 있

는 것이 대부분이고,조국형(2012)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결정기준

서적이나 다른 문헌자료들을 보면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부가가치기

준을 품목별기준으로 하여 별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준들

은 불완전생산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품목이나 HS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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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관되어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용이 하도록 구분하여 분류하여 놓은 것이지 엄밀하게 보았을 때 세번변경

기준,가공공정기준,부가가치기준이 품목별기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일반기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품목별기준이 완전생산품과 불완전생산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불

완전생산품 적용에 대해 포함되는 것이다.이 부분의 신뢰도에 있어서 담

당자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진행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따라 설문조사에서는 불완전생산품을 포함한 18가지 변수들을 조사하였으

나 불완전생산품은 완전생산품이 아닌 역내가공원칙과 충분가공원칙에 대

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때를 포괄하는 부분으로 본문에서 불완전생산품의

조사값을 제외한 17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적용하였다.

<표 2-7>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자료:국제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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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교육현황

2.3.1교육 현황

<그림 2-1>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의 진행과정

자료 :연구자 작성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

며,오프라인교육은 각 협회 및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육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지역의 협회나 단체들이 교육을 개설

하여 모집공고를 언제 개설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면 접수기간에 접수하기

가 어렵고 또한 그에 따른 교육일정과 시간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는 단

점이 있지만,온라인 교육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원산지관리사 교육과

시험 및 도서를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FTA원산지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과 기타 온라인학원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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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과 일정이 자유롭지만 교육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기존 일부의 온라인 학원은 존재하였지만 2014년도

12회 시험부터는 의무교육이 없어지게 되면서 FTA원산지아카데미가 생겨

났다.그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아직까지는 오프라인 교

육이 많이 차지하고 시험의 내용들이 기초가 없는 교육생들에게는 처음 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비 지원이라는 장점과 함께 오프라인 교

육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그렇기에 이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에 대한 교

육에 있어서 참가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2-2>오프라인 교육의 개설 절차

자료 :연구자 작성

이 교육의 주최·주관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무역

협회,경제진흥원,경제단체연합회,중소기업종합센터,한국환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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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지원센터,각 지역의 대학 등이 연계하여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

교육은 각 협회 및 단체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교육을 개설하여

모집하고,국제원산지정보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되는데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세관에 근무

하고 있거나,근무 경력이 많은 세관공무원과 관세사들이 강의를 하게 된

다.

또한 이 교육은 무역으로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있어서 국가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원산지의 중요

성이 점점 높아지고 필요하게 되므로 많은 협회나 단체들이 교육을 개설하

며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림 2-3>2014년도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의 모집 개설인원

자료 :연구자 작성

FTA의 중요성에 따라 원산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인 원산지관리사

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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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2014년도에는 5대 광역시를 기점으로 약 24개 지역에서 교육이

실시되었다.(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구미,수원,인천,시흥,아산,천

안,의정부,성남,고양,군산,청주,전주,진주,창원,울산,목포,순천,강

원,제주 등)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2010년도에 생긴 이래로 4년에 걸쳐

진행이 되고 위의 3300명의 인원은 2014에 교육을 받은 인원이 아닌 교육

이 개설되어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지만,비교적 교육의 참석률이 높으며

이중 50%에 해당하는 교육생이 참가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6월부터 2012년도 까지 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6700여명으로 국제

원산지정보원의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데이터는 공개되

지 않았고 2014년도에 개설된 교육생의 인원만 각종 주최·주관 사이트를

통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알 수 있었으며 1월은 35명,2월은 302명,3

월은 630명,4월은 150명,5∼6월은 220명,7월은 735명,8월은 297명,9월

은 498명,10월은 295명으로 나타났다.2014년도의 원산지관라사 시험이 4

월,8월,11월에 대하여 3회 시행되었다.

그에 따라 해당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인 4월 시험에 해당하는 교육

은 1∼3월에 967명,8월 시험에 해당하는 교육은 4∼8월에 1,622명이고 11

월 시험에 해당하는 교육은 조사가 진행되었던 10월까지의 조사를 통하여

진행된 결과는 9∼10월까지 763명에 대하여 교육개설이 되었다.

담당자 대상교육 역시 관련 기업이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

상으로 이루어진 교육으로서 FTA원산지결정기준의 복잡하고 어려움에 관

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FTA를 보다 더 쉽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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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014년도 담당자 대상교육의 모집 개설인원

자료 :연구자 작성

이 교육은 광역시를 기점으로 약 14개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이 실

시되었다.(수원,안양,성남,시흥,평택,파주,경기동부,청주,대전,충남북

부,창원,포항,울산,부산)주최·주관은 대한상공회의소,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경제진흥원,FTA활용지원센터이며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과 마찬가지로 위의 900명의 인원은 2014년도에 교육이 개설되어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다.

정부와 유관기관 등의 관련으로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진행되어지므로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기 전 까지는 대외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

로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교육에 참가했던 인원 등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설된 모집인원이 많은 만큼 담당자 관련 교육 역시

규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 연구에서는 교육생에 대하여 진행된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므로 담당자의 대상으로한 교육은 어

느 정도의 범위에서 진행되는지만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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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원산지관리사의 배출 현황

<표 2-8>원산지관리사의 배출 현황

자료 :연구자 작성

이처럼 FTA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생겨나게 되

었으며 그에 따른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이 교육을 통하여 2010

년 6월을 기점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많은 원산지관리사가 배출이 되

었는데 초기에는 연 2회의 시험시행으로 실시되었으나 2012년 부터는 연 3

회로 실시되었다.처음 1회의 시험은 난이도 조절의 실패로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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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의 합격률을 보였고 4회의 21.4%가 가장 낮은 합격률이 나왔었으며,

최근 12회 시험부터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무적으로 24시

간 의무 교육을 들어야 했었던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12회의 시험 응시생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원산지관리사의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였으나,2013년도 8회 시험부터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승격되어 국가 차원에서 원산지관리사의 필요성과 중

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이처럼 원산지

관리사 자격시험은 약 4년 반에 걸쳐 시험의 시행결과 응시생은 7,481명으

로 합격생은 2,012명이 나왔으며 26.89%의 평균 합격률을 보였다.앞으로

더욱 더 FTA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시험의 응시생은 갈수록 증가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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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내용

제 1절 일반기준

3.1.1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요건을 두어 그 예외로 비체약국 경유시 허용되는 작업범위를

함께 규정하는 유럽형과 직접운송요건을 두지 않고 비체약국에서의 작업범

위만을 규정하여 유럽형보다 요건을 완화하는 미주형이 있다.

먼저 직접운송원칙이란 FTA를 적용받기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말 그대로 물품을 직접 운송한다는 말로 수출국

에서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 중간에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하지만 물품은 운송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 지리적인 이유와 운송상의 이유가 있다.예

를 들어 해안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에서 내륙국가로 운송을 할 경우에는 한

번의 운송이 아닌 해상운송과 내륙운송으로 운송수단을 변경하여 다시 운

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직접운송의 예외는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경유시에는 세관의 통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가공이나

작업은 있어서는 안된다.직접운송원칙의 요건을 살펴보면 싱가포르,EFT

A,아세안,인도,EU/터키,페루와의 FTA에 대해서 직접운송요건이 존재

하고 칠레와 미국과의 FT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국의 허용작업으로는

하선,재선적,크레이팅,포장,탁송품의 분리,상품보관 분리 작업 등이 있

고 아세안,인도,페루는 제 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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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제한요건이 있는데 EU/터키는 단일탁송화물만 가능하며 아세안의 경

우 비체약국 경유 사유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만 한정한다는 제한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그리고 경유시의 세관통제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요

건은 아세안을 제외한 모든 협정국가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다.

<표 3-1>FTA협정별 직접운송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3.1.2완전생산품

완전생산품이란 다른 국가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한 국가의 재료를 가

지고 모든 생산 활동이 하나의 국가에서 수행되어 생산되는 것이다.그 물

품에 대해 협정별,품목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광물성생산품,식물

성생산품,산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영역 내 수렵·어로·양식에 의



- 23 -

한 생산품,영역(영해)밖 바다 어획물 및 그 생산품에 관한 내용들로 구분

되어 있다.그 중 산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을 살펴보면 EFTA,아

세안,인도의 경우에는 소나 돼지 같은 산 동물은 해당국가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후 그로부터 획득되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두고 있고 미국의 경

우 출생 및 사육이 되지 않더라도 산 동물로부터 획득한 것도 인정을 하지

만 EU와 터키에서의 FTA는 사육된 산 동물로부터 획득한 경우도 완전생

산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역(영해)밖 바다 어획물 및 그 생산품의 관하여 완전생산품으

로 인정하기 위한 역내선박 인정요건이 있는데 칠레,싱가포르,아세안,미

국,인도,페루의 경우 어획을 하기 위한 선박이 당사국에 등록되어 국기를

게양을 해야만 완전생산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EFTA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만 하면 되는 요건이지만 EU와 터키와의 FTA에서는 당사국

에 등록하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선박의 소유권이 적어도 50%를 당사

국에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표 3-2>FTA협정별 완전생산품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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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생산품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광물성생산품,

식물성생산품,산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영역 내 수렵·어로·양식

에 의한 생산품,영역(영해)밖 바다 어획물 및 그 생산품의 경우를 제외하

고 일반적인 완전생산품의 요건들은 위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협정

문의 차이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FTA협정 체결국가와의 완전생산품에

관한 규정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

산된 상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며 아세안과 인도

의 경우에는 수출 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

다고 되어 있다.

3.1.3불완전생산품

물품이 생산 활동을 거쳐 원산지를 인정받기위해서 역내가공원칙,충분

가공원칙을 통하여 생산이 되고 그 물품을 직접운송원칙에 의해서 운송되

어야 한다.그 운송된 물품이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재료를 사용하

지 않고 생산되어 완전생산품의 인정 요건에 의해 잘 지켜진 경우에는 원

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물품의 경우에는 불완전생산품으

로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활동이 이루어져 해외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

를 혼용하여 물품의 생산 활동에 투입함으로써 완성된 물품의 경우가 많으

며 대부분 가공생산품에 해당 한다.

불완전생산품을 결정할 때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

선택기준,조합기준의 5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 선택기준과 조합기준은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들을 선택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

는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은 HS코드의 세번의 변경여부를 기초로 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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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결정하기에 신속,정확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공이 많이 이

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HS코드의 세번이 동일하게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서는 단점이 있다.가공공정기준은 물품의 주요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재단,봉제,염색,날염,화학

반응 등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으며,부가가치기준 역시 집적법,공제법,

순원가법,MC계산법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이루어져 생

산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원산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국산 원재료와 해외

의 원재료의 가격 변화와 관련하여 원산지가 변할 수 있으며 다른 기준에

비해서 계산이 복잡하여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그림 3-1>협정별 불완전생산품 분류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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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역내가공원칙

물품이 원산지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물품의 생산함에 있어서 모든 활동

이 체약국 역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여기서 말하는 생산은 물품을 재배,

채굴,수확,어로,번식,덫사냥,수렵,제조,가공 또는 조립들을 말한다.

오늘날 다양하고 광범위한 물품들이 존재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 이 물품들의 생산 활동을 역내에서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적용을 받기 위해 많은 제약이 있으며,이 부분을 FTA협정 체결 국가별

허용요건을 명시함으로서 원활한 FTA활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내가공원칙은 물품의 생산 활동이 역내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으며,앞으로

보다 더 많은 국가들의 해외자본에 대한 역내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함으로

써 우리나라의 역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보다 나은 생산 효율성과 물

품의 물류가 더욱 용이한 공급입지를 모색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므

로,기업들에게 유리한 국가와 장소로 기업의 생산 공장 이전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나치게 역내가공 원칙을 고수할 경우 현재 구축되어 진행된 해

외위탁가공 산업이 감퇴될 수 있다.하물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한 지역

인 개성공단을 통한 생산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적용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입지와 값싼 노동력

등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생산 활동에 있어 많은 영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역내가공원칙에서

는 각 FTA협정 체결국가 별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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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 역외가공의 허용요건을 살펴보면 싱가포르,EFTA,아세안 인도,

페루,EU/터키와의 FTA는 역외가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칠레와 미국

과의 FTA는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설립 후 논의하기로 하였다.품목의 제한은 싱가포르가 개

성공단에서 생산되는 4,625품목에 대하여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역외

가공을 허용하고 134품목에 대해서는 지역의 제한이 없이 가공비가 40%이

하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EFTA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지역의

제한이 없으며,267품목에 대해 가공비가 40%이하일 경우에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그 외의 품목의 경우에는 가공비가 10% 이하일 경우 허용한다.

아세안은 아세안 국별 100품목,인도는 108품목,페루는 100품목에 대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어진 물품에 대해서만 역외가공을 허용하며 가공비는

40%이하가 되어야한다.여기에서 가공비의 경우 역외에서 투입되는 재료

비와 가공비,운송비의 합계를 말한다.

<표 3-3>FTA협정별 역외가공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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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충분가공원칙

<표 3-4>FTA협정별 충분가공원칙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충분가공원칙은 ‘실질적변형원칙’이라고도 하며 이 원칙은 물품을 생산함

에 있어서 두 국가 이상이 생산과정에 참가를 하였다면 실질적 변형이 어

느 국가에서 일어났는지를 통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실질적 변

형’이란 완전생산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불완전 생산품에 대해서도 포함

이 된다.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생산활동에 의해 물품이 만들어질 때 어

느 국가의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도

의 공정이나 가공을 ‘실질적 변형’이라고 한다.그렇기에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고 역내에서 단순한 가

공만 이루어졌다면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역내가공을 촉진시키

는 효과가 있다.

물품을 생산 활동에 있어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세계의 경제시장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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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되어 물가나 품질 등의 이유로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들만 사용

하지 않고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물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원산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원칙이다.

충분가공원칙의 불인정공정에 대하여 ‘열거’방식과 ‘예시’방식이 있는데

칠레의 경우 중요한 항목은 열거하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싱가포르에서는 예시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들

은 열거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세안과 미국의 경우는 특이한 점이 있

다.아세안의 경우 일반품목의 불인정공정은 부속서3제 8조로 정하고 섬

유류 불인정공정은 부록3제 2조로 정하는데 아세안과의 FTA협정문을 보

면 제50류 내지 제63류 상품에 대해 단순한 공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역내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을 포함한 제5조(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요

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

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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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품목별기준

3.2.1세번변경기준

<그림 3-2>세번변경기준의 분류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세번변경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뉘며 여기에서의 ‘일반기

준’이란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FTA의 일반기준’과

는 다른 것으로써 여기에는 통칙 1∼6와 품목표의 HS협약과 FTA일반기

준으로 되어있어 이 규정으로 세번변경기준이 결정된다.

또한 일반기준 외 품목별기준으로도 세번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데 공통

기준과 개별기준이 있다.공통기준은 FTA협정 국가마다 전체 품목에 대하

여 공통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지,개별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지가 차이점

이 있다.공통기준에는 일반 주와 부·류·호 주로 구분을 하고 개별기준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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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Change of Chapter),4단위(Change of Tariff Heading),6단위

(ChangeofTariffSub-Heading),조합기준,선택기준이 있는데 아세안과

인도와의 FTA에서는 공통기준을 적용하는데 반해 나머지 FTA에서는 개

별기준을 두고 있다.

3.2.2가공공정기준

<그림 3-3>가공공정기준의 분류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가공공정기준은 불완전생산품을 원산지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 중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요한 특성을 발생

시키는 기술적 제조 및 가공작업을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여 생산될 경우에

가공공정기준을 인정하는 것이다.가공공정기준의 특징은 세번변경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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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기준에 비해서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가 작으며 공통기준으

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보통 어류,식물성생산품,석유제품,화

학제품,플라스틱,섬유제품 등 사용된다.

가공공정기준의 분류를 보면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뉘며 일반기

준은 누적기준에 대해서 규정되고 있는데 누적기준은 FTA원산지결정기준

의 일반기준 중에서 특례기준에 속하는 기준으로써 칠레,싱가포르,미국,

페루와의 FTA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국가들과의 생산과정에

서 투입된 재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누적기준이 적용된다.

3.2.3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과 마찬가지로 불완전생산품

을 결정하기위한 기준이다.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역내에서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창출되었는지를 FTA협정 국가별로 일정한 수준을 규정하여 이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 한다.이 부가가치율을 정할 때 특정국가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의 일정비율이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는 RVC방식(Reional

ValueContentsMethod)과 특정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가

치가 일정비율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는 MC방식(ImportContentsMethod)

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

는 RVC법과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MC법

이 있고 RVC법은 집적법(BU:Build-UpMethod),공제법(BD:Buil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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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Method),순원가법(NetCostMethod)으로 나뉜다.싱가포르,인도는

공제법을 두고 있지만 칠레,페루는 공제법과 집적법을 두고 수출자가 유

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세안은 공제법과 집적법 중 각

당사국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경우는 공제법과 집적법,

순원가법 중 수출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순원가법의

경우에는 자동차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EFTA와 E

U,터키에서는 공장도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MC방식만 사용가능하다.

<그림 3-4>부가가치기준의 분류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부가가치기준의 분류를 보면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이 있는데 상품가격

이나 재료가격 및 경기와 관리비를 부가치기준의 규정대로 판단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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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FTA일반기준과 관세평가협정,Incoterms,회계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여기서 상품가격을 계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코텀즈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RulesfortheInterpretatio

noftheTradeTerms)으로써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도가격

(EXW :Ex-works)와 본선인도가격(FOB:FreeOnBoard)가 사용되는데

EFTA,EU는 EXW가격 기준이고 아세안,인도,페루와의 FTA는 FOB를

사용한다.나머지 FTA협정 국가와는 FOB와 근접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

다.

제 3절 특례(보충)기준

3.3.1누적기준

누적기준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

산한 경우에 그 원재료를 국내산 원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인정하여 특

혜 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이 기준에는 회원국이 아닌 일

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도 일정 조건하에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유사

누적과 협정 상대국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를 인정하는 양자누적이 있고,

누적의 적용시 단일 특혜 영역으로 간주되는 복수국가간 적용하는 방식으

로써 완전누적이 있는데 이는 협정당사국들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이나 가

공을 최종품의 원산지결정시 고려하여 당사국에서 수출될 때 누적대상이

되는 재료나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누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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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리나라 FTA에서는 양자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역내에서 다수의

생산자에 의해 여러 제조단계를 거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

는 국내 최종단계의 생산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한다.13)

누적기준을 FTA협정별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 체결되어 발효된 국가 모

두 상대국 원산지재료를 상품생산국의 재료로 간주하는 재료누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역내국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 수행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정누적에 대해서 칠레,미국,싱가포르,페루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인도,아세안,EFTA,EU,터키와의 FTA에서는 재료누적의 요건으로 상대

국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표 3-5>FTA협정별 누적기준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13) 김무한,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2010. 6.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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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은 미소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생산 활동에 있어서 물품을 생

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가 차지하는 가격이나 중량이 미미할 경우에는 세번

이 변경되지 않거나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기준이다.미미한 가격이나 중량에 대해서 어

느 기준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품목은 가격기준으로 섬유류는

중량기준으로 허용범위를 인정하고 농수산물의 경우는 최소허용기준의 허

용범위를 최소한 한다.

<표 3-6>FTA협정별 최소허용기준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최소허용기준에 대해서 칠레,싱가포르,인도,EFTA,미국에 대해서는

일반품목과 농수산물,섬유로 구분하여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세안,EU,터키는 농수산물 역시 일반품목으로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가격기준에서 최소허용기준의 허용은 칠레에서만 8%

의 기준으로 허용하고,나머지 싱가포르,아세안,인도,EFTA,미국,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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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페루에서는 10%의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섬유의 기준은 칠레와

싱가포르는 8%를 허용하고 아세안과 페루는 10%를 허용한지만 인도와 미

국은 7%를 허용한다.또한 EU와 터키는 8∼30%의 일부가격 기준으로 허

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른 협정국가와 허용기준의 범위 차이가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

3.3.3중간재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 재료는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로 나뉘는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통하여 물품이 만들어지게 된다.중간재 규

정은 이렇게 만들어진 물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도 원산지재료와 함께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간재 기준으로 이는 원산지

재료비 계상기준을 완화하여 특혜대상물품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중간재

를 생산하는 자가생산자를 외부조달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3-7>FTA협정별 중간재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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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EFTA,EU,

터키에서 인정하고 있고,중간재의 대상물품은 칠레,싱가포르,미국에서는

자가 생산품에 대해서만 인정하지만 페루,EFTA,EU,터키에서는 역내

생산품에 대해서만 중간재의 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간재의 지

정의무는 칠레와 싱가포르에서는 있다고 하지만 미국,페루,EFTA,EU,

터키에서는 중간재의 지정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세안과 인도에

대해서는 중간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물품과 지

정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3.4대체가능물품

대체가능 물품은 그 특성,기능,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 또는

재료로 곡물,과일,볼트,너트,베어링,타이어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는

국산품과 수입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혼용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며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평균법의 4가지 방법으로 원산지

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이는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원산지물

품과 비원산지물품을 물리적이나 회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그렇게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과 상당한 비용이 소

요되기 때문에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가 인정되는 것이다.

14) 김기영, 「한·인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한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9.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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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FTA협정별 대체가능물품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대체가능물품은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의 FTA에서의 적용범위는 상

품과 재료 모두 적용하고 있지만 아세안,인도,EFTA,EU,터키는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5간접재료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란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과정에 사용되지

만,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

물의 유지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FTA협정에 따라 간

접재료 또는 중립요소로 표현하고 있으나 국내법에서는 간접재료로 표현하

고 있다.15)

싱가포르,EFTA,아세안,인도 ,미국,EU,터키,페루와의 FTA에서는

원산지의 결정할 때 있어서 간접재료는 재료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시에는 비원산지물품이더라도 세번변경 요건을 충

15) 김순옥, 「한국 FTA 부가가치 원산지결정기준의 효율적 적용에 대한 연구」인천대 석사학위 논

문, 2011.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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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도 재료를 제조간접비에 포함시

키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을 쉽게 하는데 칠레와의 FTA에서는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표 3-9>FTA협정별 간접재료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3.3.6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원산지 규정에서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라 함은 상품에 물리적으로 부

착됨에 관계없이 상품과 함께 인도되고,상품의 운송,보호,유지 또는 상

품의 청결,조립,수선 또는 사용을 위한 상품 또는 소모품이나 상품의 호

환가능한 부품의 대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예를 들면 자전거 도구세트,

휴대폰의 충전기,청소기의 집진봉투,안경 케이스,피아노의 건반 커버 등

이 있고 당해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상품과 같은 송

품장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수량과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인정된다.16)그렇기에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이 가치가 통상적

16) 김순옥, 「한국 FTA 부가가치 원산지결정기준의 효율적 적용에 대한 연구」인천대 석사학위 논

문, 2011.  p.44.



- 41 -

인 경우보다 높을 경우에는 부속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개별적인 상품으로

인정하여 한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모든 FTA의 체

결국가에서는 무시를 하고,부가가치기준을 적용시에는 아세안을 제외한

인도,칠레,싱가포르,미국,EFTA,EU,터키,페루와의 FTA에서는 원산

지별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10>FTA협정별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3.3.7소매용 포장·용기

소매활동을 하기 위한 포장은 가격을 잘 보이거나 쉽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한 가격표시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겉포장을 말하며,제품을 보호하

기 위한 내장 포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일 일반적인 캔디류가 부가가

치가 높게 인정되는 도자기 안에 넣어져 판매되고 있다면 이 도자기의 가

치가 캔디보다 높게 된다.이러한 상황에서 FTA협정에서는 원산지 판단을

위한 소매용·용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세번변경기준 적용시에는 소

매포장에 대해서 모든 협정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가가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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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모든 협정이 원산지별 구분 계상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3-11>FTA협정별 소매용 포장·용기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3.3.8운송 포장·용기

<표 3-12>FTA협정별 운송 포장·용기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운송을 위한 포장은 수출입물품을 운송도중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품으로

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살물(bulkycargo)이 아닌 개품운송인 경우 필

수적으로 행해지며,포장은 값싸고 튼튼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포장조건에서는 개장,내장,외장 등 포장방법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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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등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17)이러한 포장에

이루어진 재료들에 대해서 원산지를 규정하고있는 근거규정은 있지만 체결

된 FTA에서는 이러한 운송을 위한 포장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있다.

3.3.9세트물품

<표 3-13>FTA협정별 세트물품 요건의 비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세트물품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

으로 여기에는 대표적인 예로 이발세트와 제도키트 등이 있다.이처럼 다

른 HS코드를 가지는 개별의 물품들이 세트로 함께 구성되어져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다.이 규정에서 원산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결정들은

세트의 구성 모두를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물품별로 하므로 세

트물품도 그 구성품 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런 세트물

품 예외의 인정여부는 EFTA,EU,터키,미국,페루에서만 인정하고 있으

며,칠레와 싱가포르,아세안,인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세트물품 예

외 인정하고 있는 협정들을 보면 EFTA,EU,터키에서는 공장도 가격의

17) 윤광운·노현수,「제2판 무역실무」, 탑북스, 2012,2,20,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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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하에 대해서만 비원산지물품를 허용한도로 규정하고 미국과 페루의

경우에는 FOB 가격의 15% 이하에 대해서만 비원산지물품의 허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섬유류에 대해서만 FOB가격의 10% 이하로 다르

게 규정하고 있다.

3.3.10재수입물품

재수입 물품은 우리나라의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입되었다면 원산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이 경

우 FTA와 관련하여 각 협정들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보면 EFTA,

EU,인도,페루에서는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원상태로 재수입된 물품

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국내법령

에 따른다고 규정되어있다.또한 칠레,미국,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원

상태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으므로,특혜관세 목적상 재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한국에서 생산한 가전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가 원상태로 다

시 반송된 물품을 스위스로 재수출할 경우 동 가전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산

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하지만 수입자는 수출

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동 특례조항은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범위를 국경에 고정시키지 않고 탄력적으로 확

대시킴으로써 역내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된 물품의 교역을 촉진시킨다는 장

점이 있지만 세관의 행정부담 증가와 함께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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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원산지결정기준 세부항목별 이해도에 차이 분석

제 1절 설문지 작성개요 및 조사방법

4.1.1설문지 작성개요

설문지의 작성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작성되었다.원산지결정기준의 분류

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한 조사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원산지

관리사 양성교육에 이용되는 자료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분류를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누었다.일반기준에는 기본원칙과 특

례원칙이 있는데 기본원칙에는 완전생산품과 불완전생산품,직접운송원칙

이 있으며 불완전생산품에는 실질적변형기준에 대한 역내가공원칙과 충분

가공원칙이 있다.그 외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해주기 위하여 특례(보

충)기준의 누적기준,최소허용기준,중간재,대체가능물품,간접재료,부속

품·예비부분품·공구,소매용 포장·용기,운송 포장·용기,세트물품,재수입물

품의 10가지 기준들이 있다.품목별기준의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부

가가치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각 세부항목별로 18가지 변수를 가지고 설문

지를 진행하였다.

피교육생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기준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위의 18가지 변수에 대해 어렵지않다부터 매우어렵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지를 진행하였지만,불완전생산품은 완전생산품이

18) 이영달,「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2,2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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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역내가공원칙과 충분가공원칙에 대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때를 포괄하

는 부분으로 본문에서는 불완전생산품의 조사값을 제외한 17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적용하였다.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전문가 입장에서 각각

의 세부 기준과 원칙을 교육생들과 업체를 이해시키거나 실무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정도를 어렵지않

다부터 매우어렵다까지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집단의 설문조사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들의 원인을 알기위

하여 선택문항과 기타 서술문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4.1.2설문지 조사방법

<표 4-1>피교육생 설문지 분석

자료 :연구자 작성

피교육생의 대상으로 한 설문은 다양한 원산지관련 교육 중 원산지관리

사 양성교육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 교육 중에 7월∼9

월까지 실시된 부산,경주,구미,대구 교육장에서 설문을 배포하였다.이

교육들은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피교육생들이 교육을 듣고 세관공

무원이나 관세사들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피교육생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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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102부 배포하여 97부를 회수하고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었거나 응답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2부를 제외한 85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4-2>전문가 설문지 분석

자료 :연구자 작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심사,강의

하는 전문가 집단(세관공무원,관세사,교육강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

행하였으며 54부 배포하여 51부를 회수하고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었거나

응답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3부를 제외한 48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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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설문지 분석 및 결과

4.2.1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1)피교육생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표 4-3>피교육생 인구통계학적 분석

자료 :연구자 작성

피교육생의 성별은 남자 47.1%와 여자가 52.9% 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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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으나,남자보다 여자의 인원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은

20대가 63.5%를 차지하고 30대 27.1%,40대 8.2%,50대 이상이 1.2%를 차

지하였다.20대와 30대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재학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며,고등학교가 17.6%,전

문대 1.2%,대학교 78.8%,대학원 2.4%로 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근무기간에 대한 문항은 일반 경력은 포함하지 않고,

FTA원산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한정하여 물었다.74.1%가 FTA와 관

련된 근무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15.3%가 1년 이하,1.2%는 2년 이하,2.4%

는 3년 이하,5.9%는 4년 이하,1.2%는 5년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1년 이하의 경력이 가장 많으며 3년 이하의 비율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전문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문가의 성별은 남자 66.7%와 여자가 33.3%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인원

이 많고 연령은 20대가 12.5%를 차지하였으며,30대 41.7%와 40대 31.3%

로 30∼40대의 비율이 컸으며,50대 이상은 20대와 크게 차이가 없는

14.6%를 차지하였다.30대와 4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재학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며,고등학교가 2.1%,대학

교 72.9%,대학원 25%로 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가 가장 많

았으며 대학원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인원이 25% 것을 보아 전문가의

학력이 고학력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TA와 관련한 근무기간은

33.3%가 1년 이하로 가장 많았고,18.8%는 2년 이하,14.6%는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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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는 4년 이하,16.7%는 5년 이상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여 1년 이

하의 근무경력을 가진 인원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2년 이하,3년 이하,4

년 이하,5년 이상의 경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4.6%에서 18.8%까지 분포

를 보여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전문가 인구통계학적 분석

자료 :연구자 작성



- 51 -

4.2.2원산지결정기준별 난이도 수준 분석

<표 4-5>세부항목별 변수들의 집단통계량

자료:연구자 작성

FTA원산지결정기준 분류에서 17가지 변수들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

하여 설문하여 얻은 값을 t검증 통한 분석으로 각 변수에 대한 이해도나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이때 분석한 집단통계량을 살펴보면 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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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서 평균값을 알 수 있다.이 값이 클수록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

든 것을 의미한다.이 평균값의 순서를 나열하여 각각의 집단끼리 평가는

가능하지만 두 집단을 하나로 연관지어 통계적인 의미를 두고 서로를 비교

하면 안 된다.각 집단의 응답자가 다르고 각 변수들간의 연관성을 포함하

여 조사한 값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빈도적인 수준에서 나열한 순

위가 어떤 변수들의 평균값이 높게 나오고 낮게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6>피교육생의 어렵게 느끼는 순서 <표 4-7>전문가가 어렵게 느끼는 순서

자료:연구자 작성 자료:연구자 작성

피교육생의 평균값의 순위를 보면 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누적기

준,중간재,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간접재료,최소허용기준,세번변경기

준,대체가능물품,소매용포장용기,세트물품,재수입물품,역내가공원칙,충

분가공원칙,운송포장용기,완전생산품,직접운송원칙의 순으로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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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생은 아무래도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계산식을 많이 활용하여

판단하는 부가가치기준과 가공공정기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낀 반

면,한 국가나 한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일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

생산품과 해당 당사국간의 운송으로 인한 원산지인정을 받는 직접운송원칙

이 쉽게 이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피교육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계산식을 많이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는 부가가치기준과 가공공정기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

다고 하였지만 피교육생 집단과 달리 중간재,대체가능물품,세트물품 같은

특례(보충)기준에 대해서 이해도나 어려움의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그 외

의 부분은 피교육생 집단과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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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T검정

<표 4-8>피교육생과 전문가집단의 차이를 T검정을 통한 분석(p<0.05)

자료 :연구자 작성



- 55 -

FTA원산지결정기준의 일반기준에 해당하는 17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두

집단간의 어려움이나 이해도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위해 T

검정을 활용하여 피교육생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전문가를 A집단으로 피교육생을 B집단으로 하여 A집단에 대

한 B집단 간의 차이를 t값을 분석한 결과 역내가공원칙(t=-3.419),충분가

공원칙(t=-0.125),직접운송원칙(t=0.460),완전생산품(t=-1.346),세번변경기

준(t=-1.149),가공공정기준(t=-0.254),부가가치기준(t=0.581),누적기준(t=0.

523),최소허용기준(t=-0.029),중간재(t=4.514),대체가능물품(t=4.341),간접

재료(t=1.227),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t=0.782),소매용 포장·용기(t=0.211),

운송 포장·용기(t=0.094),세트물품(t=3.030),재수입물품(t=1.824)의 결과 값

이 나왔다.

유의수준을 (P<0.05)으로 분석을 하였고 이는 95% 확률에서 두 집단간

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이러한 유의수준에서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역내가공원칙(p=0.001),충분가공원칙(p=0.901),직접운송원칙(p=0.64

6),완전생산품(p=0.181),세번변경기준(p=0.124),가공공정기준(p=0.800),부

가가치기준(p=0.563),누적기준(p=0.602),최소허용기준(p=0.977),중간재(p=

0.000),대체가능물품(p=0.000),간접재료(p=0.223),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p=0.436),소매용 포장·용기(p=0.833),운송 포장·용기(p=0.926),세트물품(p

=0.003),재수입물품(p=0.072)의 값으로 나왔다.이 17가지 변수들에서 유의

수준 (P<0.05)에 해당하는 변수는 역내가공원칙(p=0.001),중간재(p=0.000),

대체가능물품(p=0.000),세트물품(p=0.002)의 4가지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피교육생 집단과 전문가 집단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해도가 95%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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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t검정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난이도 평균값

자료 :연구자작성

t검정을 통하여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중간재,대체가능물품,세트물품,역내가공원칙 4가지 변수 중에서 중간재

와 대체가능물품,세트물품의 3가지 변수는 전문가의 평균값이 교육생의

평균값 보다 높았으나 역내가공원칙에서는 피교육생의 평균값이 전문가의

평균값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따른 결과 값은 중간재(t=4.514),

대체가능물품(t=4.341),세트물품(t=3.030)의 t값은 양의부호이기 때문이며

역내가공원칙(t=-3.419)은 음의부호이기 때문이다.

t값이 양의부호와 음의부호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A집단인

전문가 중간재 평균값은 3.6이고 B집단인 피교육생 중간재의 평균값은 2.

76인데 전문가 A집단에 대한 피교육생 B집단의 차이를 비교 하였으므로

A집단의 값이 B집단의 값보다 크기 때문에 양의부호가 나오는 것이며,대

체가능물품 역시 A집단 평균값 3.29와 B집단 평균값 2.54으로 A집단이

B집단보다 더 크고,세트물품 또한 A집단 평균값 2.94와 B집단 평균값 2.

36으로 A집단의 평균값이 크기 때문에 양의부호가 나온다.그리고 유의수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 중 유일하게 음의부호가 나온 역내가

공원칙은 A집단 평균값 1.79와 B집단 평균값 2.34으로 B집단의 평균값

이 A집단의 평균값보다 작기 때문에 음의부호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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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이해도 차이가 나는 결정기준들의 애로사항

4.3.1중간재

전문가 A집단에 대하여 피교육생 B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간재의

t값이 (t=4.514)로 양의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문가가 느끼는 어려움

이 피교육생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표 4-

6> 피교육생의 어렵게 느끼는 순서와 <표 4-7> 전문가가 어렵게 느끼는

순서의 중간재의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전문가의 평균값 3.6이며 피교육생

의 평균값 2.76인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림 4-1]중간재의 예시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중간재는 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

용하여 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위

<그림 4-1>을 예로 설명하면 국내의 자동차 생산자 A업체가 국산 엔진블

럭과 중국산 샤프트를 구입하여 엔진을 직접 만든 경우 그 엔진은 중간재

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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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경우 자동차 생산자가 수입한 중국산 샤프트 가격 50＄는 비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중간재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포함

함으로써 250＄가 역내부가가치로 계산되므로 이 규정은 역내부가가치 증

대 효과를 갖는다.19)

이처럼 한국산 원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하여 중간재를 만들 경우

중간재가 자동차 엔진처럼 아주 많은 부품들로 인해 만들어지는 제품일 경

우 재료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부품들을 각각 고려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에 따른 중간재 원산지결정기준 관련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간재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중간재 규정이 원

산지재료로써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 품목에 주로 적용된다.완제품이 아닌 부

분품(중간재)의 구성 비율 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검증대상이 확대되고 이

에 따라 소요시간 등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였고,수입물품의 경우 협정상

상이하나 부가가치기준에서 적용된 물품은 고려의 대상이지만 세번변경기

준에서의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품생산자가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

를 사용하여 중간단계의 재료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완성품 제작 시 연속

공정에 있는 물품을 중간재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곤란한 사례가 있으며,

자가생산한 경우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역내생산품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19) 이영달,「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2,2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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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중간재의 애로사항

자료 :연구자 작성

4.3.2대체가능물품

전문가 A집단에 대하여 피교육생 B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가능

물품의 t값이 (t=4.341)로 양의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문가가 느끼는

어려움이 피교육생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표 4-6> 피교육생의 어렵게 느끼는 순서와 <표 4-7> 전문가가 어렵게

느끼는 순서의 대체가능물품의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전문가의 평균값 3.29

이며 피교육생의 평균값 2.54인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고,그에 따라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체가능물품 원산지결정기준 관련의 어려움이나 애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체가능물품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물품의 원산

지기준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계자료의 재고관리기법까지 확인해야하며,이

들의 물품은 가격 비중이 낮고 제조원가 산출의 편리함을 들어 재고관리기

법에 따르지 않고 그냥 제조간접비로 산입하는 사례가 있다.또한 재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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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법에 따른 재고관리가 어려우면 원가를 반영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표 4-11>대체가능물품의 애로사항

자료 :연구자 작성

대체가능물품은 동종 동질의 물품과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

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

이다.원산지결정 목적상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은 물리적,회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는데 어려움

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인정된다.20)

여기서 말하는 재고관리기법에는 개별법과,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평

균법이 있는데 개별법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입고된 재료

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최근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물품

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평균법은 물품이 생산 당시의 보관중인 원

20) 이영달,「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2,2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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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재료 및 비원산지재료의 평균 취득단가 높은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혼

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재고관리기법은 재고관리시스템의 운영이 검증확인 가능한지의 여

부에 따라 관세특례의 혜택여부를 결정하는데 대체가능한 원산지재료와 비

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생산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회계

연도 안에서 일관된 재고관리기법으로 재고가 관리되어야 한다.재고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제조자의 기록으로 원산지재료와 특혜관세신청을 비교 검

증할 수 있어야 한다.이것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구분이 어렵더

라도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

지재료로 구분이 가능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3.3세트물품

전문가 A집단에 대하여 피교육생 B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트물품

의 t값이 (t=3.030)으로 양의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문가가 느끼는 어

려움이 피교육생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표

4-6> 피교육생의 어렵게 느끼는 순서와 <표 4-7> 전문가가 어렵게 느끼

는 순서의 세트물품의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전문가의 평균값 2.94이며 피

교육생의 평균값 2.36인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트물품 원산지결정기준 관련의 어려움이

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그 결과 세트물품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협정별로 상이한 근거규정 등이 존재하므로 협정별로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과 각 구성품에 대한 세부확인이 필요하므로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였으며,수입 통관단계에서 세트물품으로 FTA특혜관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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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충분한 검토 없이 통관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트물품은 특혜관세 오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라고 하였고,

실무상 적용의 사례가 많지 않고 칠레,싱가포르,아세안,인도와의 FTA에

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 구성품별로 해당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는데 세트물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 역시 존

재 한다고 하였다.

세트물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협정에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용 원

칙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한다.첫째,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둘

째,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

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셋째,재포장 없이 소

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어야 한다.이와

같은 ‘세트’의 경우,구성요소 또는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

여야 하고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1)

또한 EFTA,EU에 대해서는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를 공장도가격의

15%이하이며 미국,페루에 대해서는 FOB 가격의 15%이하라고 허용한도

를 규정하는데 미국의 섬유류에 대해서는 FOB가격의 10%이하를 규정하

고 있다.여기에서의 공장도가격과 FOB의 가격을 산정하기에도 쉽지가 않

다.FOB 기준가격은 역내산재료비와 역외산재료비를 더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포함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더한 총원가

를 포함하고,공장도가격과 국내운송비 및 기타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공

장도가격은 FOB가격에서 국내운송비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가격이 공장

21)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HS 통칙" 이라 한다.) 제 3호 및 관련

규정에서 이들에 해당하는 물품의 분류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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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격이 되는데 이러한 가격의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표 4-12>세트물품의 애로사항

자료 :연구자 작성

4.3.4역내가공원칙

전문가 A집단에 대하여 피교육생 B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역내가공

원칙의 t값이 (t=-3.419)으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 중에

서 유일하게 음의부호를 나타내고 있다.이는 피교육생이 느끼는 어려움이

전문가가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표 4-6>피교

육생의 어렵게 느끼는 순서와 <표 4-7> 전문가가 어렵게 느끼는 순서의

세트물품의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전문가의 평균값 1.79이며 피교육생의

평균값 2.34인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

역내가공원칙은 제 3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협정별 역외가공의 허용요

건을 살펴보면 싱가포르,EFTA,아세안 인도,페루,EU/터키와의 FTA는

역외가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칠레와 미국과의 FTA는 역외가공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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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설립 후 논의

하기로 하였다.품목의 제한은 싱가포르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4,625개

품목에 대하여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134개 품목

에 대해서는 지역의 제한이 없이 가공비가 40%이하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EFTA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지역의 제한이 없으며,267개 품목

에 대해 가공비가 40%이하일 경우에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그 외의 품목의

경우에는 가공비가 10% 이하일 경우 허용한다.아세안은 아세안 국별 100

품목,인도는 108개 품목,페루는 100개 품목에 대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

되어진 물품에 대해서만 역외가공을 허용하며 가공비는 40%이하가 되어야

한다.여기에서 가공비의 경우 역외에서 투입되는 재료비와 가공비,운송비

의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과 내용들이 각 협정별로 상이하므로 시험을 위주로 공부한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표 3-3>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협정별

허용되는 품목의 수가 많이 규정되어 있으며,가공비에 대해서도 계산을

통하는 것까지 숙지해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미 정형

화된 협정을 살펴 적용을 하면 되므로 전문가 집단 보다 피교육생 집단이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4.3.5이해도 차이가 나는 결정기준의 시사점

두 집단간 차이는 t검정을 통하여 중간재,대체가능물품,세트물품,역내

가공원칙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이들 중 역내가공원칙을 제외한 중간재,

대체가능물품,세트물품이 전문가가 피교육생 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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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이들의 공통점은 세세한 부분까지 따져서 적용을 해야 하므로 복

잡하고 적용의 모호함과 원산지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현 상태에 논란의 여

지가 많이 있는 것이다.

일반기준에서의 원산지 인정을 위한 기준들에 부합하지 못하였더라도 원

산지 인정을 해주기 위한 특례기준에 속하는 내용으로써 특례기준이 일반

적인 다른 세부항목별 변수 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사례가 아주 적으며,이 기준들은 직접 다루어 보지

못한 전문가들이 많았다.그러한 결과로 인해 중간재와 대체가능물품,세트

물품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t검정을 통하여 두 집단간

차이가 나는 변수들을 알아봄으로써 어떠한 이유로 어려움을 느끼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었다.하지만 t검증 유의수준을 (P<0.05)

으로 분석을 하였고 이는 95% 확률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여기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특례기준에 속한 중간재,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이 결과 값으로 나왔으며 이들은 시험을 초점으로 한 교육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 부분이다.이 들의 내용을 각 협정별로 정리가

되어있는 <표 3-8>,<표 3-9>,<표 3-14>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되

므로 적용되는 사례 부족으로 적용을 시켜 다루어보지 못한 것과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웠고 의미가 없었다.

피교육생이 전문가보다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변수로는 역내가공원칙이

유일하였다.역내가공원칙은 <표 3-3>의 협정별 역외가공 요건의 비교에

대한을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시험위주의 학습에는 대비가 되지만,협정

별로 허용되는 품목이 정되어있다는 부분과 허용되는 가공비가 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가공비를 가공공정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한다는 생각

에 피교육생이 봤을 때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오히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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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각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으

로 비교적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결과 값이 나왔다.

이는 협정별 역외가공 요건에 대해 잘 구분하여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

록 한다면 피교육생과 전문가 두 집단의 이해도에 대한 격차는 줄어들 것

으로 판단된다.

제 4절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및 개선요인

4.4.1.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1)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피교육생)

<표 4-13>피교육생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빈도

자료:연구자 작성

피교육생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 세부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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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해 이해도나 어려움을 느끼는 변수들이 어느 세부항목들에 있는

지 살펴보았다.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이 조사는 설문지로 진행이 되었으며 원산지결정

기준의 세부항목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선

택문항에 3가지를 체크하도록 작성되었다.

먼저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3.5%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원산

지관리사 양성교육은 8시간씩 3일 동안 총 24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므로

많은 양을 지니고 있는 원산지관련 교육에 대해서 학습 할 시간이 부족하

다고 응답하였다.다음으로는 전문용어가 어렵다는 응답이 22%를 차지하

였다.위의 피교육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원산지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교육생이 74.1%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에 따라

전문용어가 많은 원산지에 대한 교육이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이 되었다.

16.1%는 각 협정별 규칙적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고 12.5%는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10.2%는 기초부터 접근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처음 접하는 교육대상이 많은 만큼 교육의 눈높이가 맞지 않고 그

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이 아닌 이론적인 부분에 대

한 교육진행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협정간의 규정들이 상이하여 더욱 이해

하는데 있어서 힘들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가 없다 6.7%와 교육교재가 복잡

하다는 4.3%,수식계산이 어렵다는 3.5%가 있었으며 기타의 응답이 1.3%

가 있었다.기타 응답의 내용으로는 FTA의 방대한 정보와 대체적으로 강

의기법이 다소 평이해서 집중이 안 된다는 의견과 교육 일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너무 시험의 위주의 교육이라 실무에서는 어떤

항목이 주로 쓰이는지 알기 힘들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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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전문가)

<표 4-14>전문가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빈도

자료:연구자 작성

FTA협정에 관한 내용의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에 관한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심사,강의하는 전문가 집단

(세관공무원,관세사,교육강사 등)에 대해 이해도와 관련하여 어렵게 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설문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피교육생과 마찬가지로 가

장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선택문항에 3가지를 체크하도록 작성되었

다.그 결과 세관별,담당자별 해석이 상이 하여 원산지에 대한 업무나 강

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2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세번확인이 어렵다는 응답이 17.4%로 뒤를 이었다.또한 수식계산이 어렵

다는 14.6%를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부족하다고 12.5%의 응답이 나왔

다.이는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가 현직에서 원산지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도나 어려움에 대해

서 실무와 연관을 지어서 응답하여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 같다.또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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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어들이 생소하다는 11.1%를 보아 피교육생과 같이 전문가들의 입장에

서도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서 전문용어에 대한 전달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그 뒤로

10.4%의 구비서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며,협정의 수가 많고

상이하여 실무적 적용이 복잡(스파게티볼 효과)의 응답이 6.3%를 차지하였

다.나머지 실무와 이론이 상이하다는 2.8%의 응답이 나왔고 기타의 응답

이 0.7%의 수치를 보였다.기타의 내용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나왔으며 제

조업체에 대한 FTA컨설팅에 있어 세부 정보공개 범위의 여부가 어렵다고

하였다.

4.4.2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

1)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피교육생)

<표 4-15>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 빈도(피교육생)

자료: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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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결정기준 세부내용별 교육과 관련하여 <표 4-12>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하여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자유롭

게 기술하도록 서술형 문항을 만들어 설문지를 진행하였다.이 문항에 대

해 의견이 있는 대상만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85명 중 31명의

응답자가 기술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사례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고 강의시간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치가 각각 25.5%를 차지하였다.이 수치는 <표

4-12>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의 교육시간이 부족 23.5%와 사례 중

심의 실무교육이 부족하다는 12.5%에 대한 반영으로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가 없다는 6.7%에 대하여 도움

이 될 사항으로 관련된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길 바란다는 16.1%의 수치가

나왔으며,예시문제를 통한 이해필요 9.7%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휘집,

요약 프린터 배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7%의 수치가 나왔다.이 수치 또

한 <표 4-12>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에서의 전문용어가 어렵다는

22%와 기초부터 접근하지 않아서 어렵다의 10.2%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

라고 연관 지을 수 있다.

그 외의 c/o작성과 같은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강의가 원초적이여서

집중이 안되므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각

각 6.5%로 나왔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된 서류에 대한 설명과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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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전문가)

<표 4-16>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 빈도(전문가)

자료:연구자 작성

FTA협정에 관한 내용의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에 관한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심사,강의하는 전문가 집단

(세관공무원,관세사,교육강사 등)에 대해 이해도와 관련하여 어렵게 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설문을 통하여 진행하였다.<표 4-13>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하여 피교육생 대상의 설문과 마찬가지의 방식의 이

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서술형 문항을

만들어 설문지를 진행하여 이 문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대상인 48명 중 15

명의 응답자가 기술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사례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왔다.이 수치는 앞의 <표 4-13>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의

세관별,담당자별 해석이 상이하다는 24.3%와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부

족하다는 12.5%에 대하여 반영된 결과 인 것을 알 수 있다.FTA협정별

특징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7%가 나왔는데 이 수치 역시 <표

4-13>에서의 협정의 수가 많고 상이하여 실무적 적용이 복잡(스파게티 효

과)하다는 응답 6.3%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하였다.또한 HS의 이해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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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20%의 응답이 나왔다.이 역시 <표 4-13>의 세번확인이 어렵다

는 17.4%의 응답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그 외의 정부 및 교육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13.3%의 응답으로

앞으로 보다 더 좋은 교육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기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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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내용인 17가지 변

수들 중 중간재,대체가능물품,세트물품,역내가공원칙에서 전문가집단과

피교육생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중간재,대체가능물품,세트물품은 전

문가 집단에서 피교육생 집단보다 어려움을 느꼈다.이는 피교육생이 세부

내용들에 느끼는 난이도 보다 전문가 입장에서 피교육생을 상대로 이 변수

들에 대해 이해시키려 할 때 어렵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말한

다.그 외의 역내가공원칙에서는 전문가 집단보다 피교육생 집단에서 더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는 각 협정별 역외가공허용기준을 따라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하며,허용되는 품목의 수가 규정되어 있다(개성공단 포함).또

한 협정별로 역외가공이 허용되는 가공비(%)를 따져야 하므로 피교육생이

어렵게 느끼는 결과가 나왔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항

목들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으로 피교육생에 비해 어렵게 생각하

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피교육생 집단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사항은 교육시간 부족

23.5%과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이 부족하다는 응답 12.5%에 대해서 사례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고 강의시간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각각

25.5%의 결과를 보였다.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가 없다는 6.7%

에 대하여 도움이 될 사항으로 관련된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길 바란다는

16.1%의 수치가 나왔으며,예시문제를 통한 이해필요 9.7%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휘집,요약 프린터 배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7%의 수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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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데 이 수치 또한 어렵게 하는 사항에서의 전문용어가 어렵다는 22%와

기초부터 접근하지 않아서 어렵다의 10.2% 대하여 도움이 될 사항이라고

연관 지을 수 있다.그 외의 C/O(원산지증명서)작성과 같은 실무적인 교육

이 필요하고 강의가 원초적이여서 집중이 안 되므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교

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각각 6.5%로 나왔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

과 관련된 서류에 대한 설명과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좀 더 흥

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집단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사항은 세관별,담당자별 해석이

상이하다는 24.3%와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부족하다는 12.5%에 대하여

사례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왔다.또한

협정의 수가 많고 상이하여 실무적 적용이 복잡(스파게티볼 효과)하다는

응답 6.3%에 대하여 FTA협정별 특징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7%가 나왔으며,세번확인이 어렵다는 17.4%의 응답에 대해 도움되기

위해 HS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20%의 응답이 나왔다.

그 외의 정부 및 교육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13.3%의 응답으로 앞으

로 보다 더 좋은 교육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기관 등의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피교육생이 수강하는 교육은 ‘원산지관리사’의 양성교육으로 시험을 위한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교육생들이 시험의 초점이 아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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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육의 기본 시스템적인

문제로 많은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 교육은 일

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총 3일에 걸쳐 24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연속으로 이어진 교육으로 인해 피로도 누적으로 교육 시간을 줄어들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오히려 방대한 양에

비해서 교육시간의 부족으로 시간에 쫓기는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실무에 나가서도 접목할 수 있도록

c/o작성과 같은 서류에 대해서 직접 다루어보길 원했다.이에 따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앞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인

다.

또한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

기별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 설문조사의 대상범위가 비교적 작아

서 전국의 피교육생 전체를 집단으로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으며,

이 교육의 피교육생은 총 교육시간 24시간 중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8시

간의 강의를 듣고 설문에 응답하게 됨으로 신뢰성이 있는 설문이 작성이

될지 걱정이었지만 17가지 변수들 중 역내가공원칙,중간재,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의 4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이중 피교육생 보다 전문가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의 평균값

이 높았던 중간재,대체가능물품,세트물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

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고 그에 따른 사례부족에 의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공통적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원산지관리사’의 양성교육 일부의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되는 것

으로 대외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쉽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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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향후 좀 더

다양한 초점에서의 연구와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연

구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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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피교육생용 설문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이해도 조사

(피교육생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인 박기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

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이해도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 교육에서 피교육

생의 세부 내용별 이해도를 조사함으로써, 해당 교육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FTA 분야 전문가 배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

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학술적인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석사과정 박 기 영 (010-4262-6879)

(지도교수 이 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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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가공원칙(역내생산기

준)
1 2 3 4 5

충분가공원칙 1 2 3 4 5

직접운송원칙 1 2 3 4 5

FTA 원산지 결정기준 이해도에 관한 연구

- FTA 관련 교육생 대상 설문 -

( [ ]의 내용은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으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

1.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 ‘일반기준’은 크게 역내가공원칙(역

내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등으로 구분됩니다. 

피교육생의 입장에서 각각의 세부 기준이나 원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수행]

[역외국가 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쳤다면 원산지물품

으로 인정]

[통상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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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 1 2 3 4 5

완전생산품 1 2 3 4 5

불완전생산품(실질적변형물

품)
1 2 3 4 5

2. 위의 역내가공원칙(역내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

칙은 완전생산되었는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구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피교육생의 입장에서 각각의 세부 기준이나 원

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이론적으로 한 국가의 재료로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물품]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역내에서 전적으로 생산한 상품]

3. 일반기준에서의 역내생산기준과 충분가공원칙과 같은 불완전

생산품(실질적변형물품)은 품목별기준의 세번변경기준, 가공공

정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결정이 정해진다. 피교육생의 

입장에서 각각의 세부 기준이나 원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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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기준 1 2 3 4 5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1 2 3 4 5

중간재 1 2 3 4 5

가공공정기준 1 2 3 4 5

부가가치기준 1 2 3 4 5

[제조공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

조·가공작업을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4. 일반기준에서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

해주기위한 원산지결정의 특례(보충)기준이 크게 10가지 내용

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교육생의 입장에서 각각의 세부 기준이

나 원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체크해 주

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상품 생산국 재료로 간주]

[비원산지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중간재인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포함한 가격전체를 원산지재료비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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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능물품 1 2 3 4 5

간접재료 1 2 3 4 5

소매용 포장·용기 1 2 3 4 5

운송 포장·용기 1 2 3 4 5

세트물품 1 2 3 4 5

재수입물품 1 2 3 4 5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1 2 3 4 5

[동종 동질의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대체하여 

사용가능]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원산지·비원산지 불문하고 세번변경기준 적용시는 원산지고려 하지않고, 부가가

치기준 적용시에는 원산지를 고려함]

 

[세번변경기준시 소매용 포장·용기를 제외하고 원산지결정,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소매용 포장·용기도 각각 원산지 구분적용]       

[운송 포장·용기는 모든 FTA에서 원산지결정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모두무시)]

[세트물품도 구성품 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원산지물품이 차

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

[EFTA, 인도, EU, 페루와의 FTA에서는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원상태로 재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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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TA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내용들을 이해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거

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

니다. 이해하는데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3가지만 체크 해주시기 바랍

니다.

1. 많은 내용들에 비해 교육시간이 부족하다. (     )

2. 교육교재가 이해하기에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다.(     )

3.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가 없다. (     )

4. 각각의 주제마다 협정별로 규칙적이지 않아서 헷갈린다. (     )          

5.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전문용어들이 생소하여 와 닿지 않는다. (     )

6.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부족하다. (     ) 

7. 강의 눈높이를 기초부터 접근하지 않는다. (     )            

8.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수식계산이 어렵다. (     )

9. 기타 (                              )

6. 다음은 분류를 위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다음 문항에 귀하가 해당하

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a) 남자       (b)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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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연령은?

   (a) 20대 이하       (b) 30대        (c) 40대        (d)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a)고졸이하         (b)전문대졸        (c)대졸        (d)대학원이상

(4) 귀하는 FTA원산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a) 그렇다        (b) 아니다

(5) FTA원산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근무기간은?

(a) 1년 이하  (b) 2년 이하  (c) 3년 이하  (d) 4년 이하  (e) 5년 이상

7. FTA원산지결정기준 세부내용별 교육 이해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도움

이 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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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전문가용설문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세부내용별 난이도 조사

(FTA 전문가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인 박기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

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세부내용별 난이도 연구”의 기초자

료 수집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FTA 원산지 결정

의 세부 기준(원칙)을 피교육생 또는 업체에게 설명(강의, 컨설팅)하

시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느끼는 난이도를 조사함으로써, 관련 

교육(컨설팅) 업무에서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FTA 분야 전문인력 

배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학

술적인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

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석사과정 박 기 영 (010-4262-6879)

(지도교수 이 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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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가공원칙(역내생산기

준)

1

(  )

2

(  )

3

(  )

4

(  )

5

(  )

충분가공원칙
1

(  )

2

(  )

3

(  )

4

(  )

5

(  )

FTA 원산지 결정기준 세부내용별 난이도 조사

- FTA 전문가 대상 설문 -

( [ ]의 내용은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으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

1.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 ‘일반기준’은 크게 역내가공원칙(역

내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FTA 원산지 결정의 세부 기준(원칙)을 피교

육생 또는 업체에게 설명(강의, 컨설팅)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수행]

[역외국가 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쳤다면 원산지물품

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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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원칙
1

(  )

2

(  )

3

(  )

4

(  )

5

(  )

완전생산품
1

(  )

2

(  )

3

(  )

4

(  )

5

(  )

불완전생산품

(실질적변형물품)

1

(  )

2

(  )

3

(  )

4

(  )

5

(  )

[통상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

2. 위의 역내가공원칙(역내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

칙 은 완전생산되었는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구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FTA 원산지 결정의 세부 기준

(원칙)을 피교육생 또는 업체에게 설명(강의, 컨설팅)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

어 지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이론적으로 한 국가의 재료로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물품]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역내에서 전적으로 생산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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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 
1

(  )

2

(  )

3

(  )

4

(  )

5

(  )

가공공정기준 
1

(  )

2

(  )

3

(  )

4

(  )

5

(  )

부가가치기준
1

(  )

2

(  )

3

(  )

4

(  )

5

(  )

3.  일반기준에서의 역내생산기준과 충분가공원칙과 같은 불완전

생산품(실질적변형물품)은 품목별기준의 세번변경기준, 가공공

정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결정이 정해진다. 전문가 입장

에서 FTA 원산지 결정의 세부 기준(원칙)을 피교육생 또는 업

체에게 설명(강의, 컨설팅)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이

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곳에 체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제조공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

조·가공작업을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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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기준
1

(  )

2

(  )

3

(  )

4

(  )

5

(  )

최소허용기준(미소기

준)

1

(  )

2

(  )

3

(  )

4

(  )

5

(  )

중간재
1

(  )

2

(  )

3

(  )

4

(  )

5

(  )

대체가능물품
1

(  )

2

(  )

3

(  )

4

(  )

5

(  )

4. 일반기준에서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

해 주기위한 원산지결정의 특례(보충)기준이 크게 10가지 내용

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FTA 원산지 결정의 세

부 기준(원칙)을 피교육생 또는 업체에게 설명(강의, 컨설팅)하

시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할때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상품 생산국 재료로 간주]

[비원산지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중간재인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포함한 가격전체를 원산지재료비에 계상]

[동종 동질의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대체하여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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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재료
1

(  )

2

(  )

3

(  )

4

(  )

5

(  )

소매용 포장·용기 
1

(  )

2

(  )

3

(  )

4

(  )

5

(  )

운송 포장·용기 
1

(  )

2

(  )

3

(  )

4

(  )

5

(  )

세트물품 
1

(  )

2

(  )

3

(  )

4

(  )

5

(  )

재수입물품 
1

(  )

2

(  )

3

(  )

4

(  )

5

(  )

부속품·예비부분품·공

구

1

(  )

2

(  )

3

(  )

4

(  )

5

(  )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원산지·비원산지 불문하고 세번변경기준 적용시는 원산지고려 하지않고, 부가가

치기준 적용시에는 원산지를 고려함]

 

[세번변경기준시 소매용 포장·용기를 제외하고 원산지결정,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소매용 포장·용기도 각각 원산지 구분적용]  

     

[운송 포장·용기는 모든 FTA에서 원산지결정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모두무시)]

[세트물품도 구성품 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원산지물품이 차

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

[EFTA, 인도, EU, 페루와의 FTA에서는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원상태로 재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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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입장에서 FTA 원산지 결정의 세부 기준(원칙)을 피교

육생 또는 업체에게 설명(강의, 컨설팅)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 할 때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요인들은 무엇

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하는데 가장 어렵게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요인 3가지만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무와 이론이 상이하다. (     )

2. 세번확인이 어렵다. (     )

3. 구비서류가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아 어렵다. (     )          

4.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전문용어들이 생소하여 와 닿지 않는다. (     )

5. 원산지 관련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부족하다. (     )          

6.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수식계산이 어렵다. (     )

7. 세관별, 담당자별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     )

8. 협정의 수가 많고 각자 상이하여 실무적 적용이 복잡(스파게티 볼 효과). (     )

9. 기타 (                              )

6.  다음은 분류를 위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다음 문항에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a) 남자 (     )       (b)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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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연령은?

     (a) 20대        (b) 30대        (c) 40대        (d) 50대 이상

        (     )            (     )           (     )              (     ) 

(3) 귀하의 학력은? (재학중인 경우도 포함)

   (a)고등학교        (b) 전문대        (c) 대학교       (d) 대학원

       (     )               (     )             (     )            (     )

(4) FTA와 관련하여 근무기간은?

(a) 1년 이하  (b) 2년 이하  (c) 3년 이하  (d) 4년 이하  (e) 5년 이상

      (     )        (     )         (     )         (     )         (     )

<선택사항>

7. FTA원산지결정기준 세부내용별 교육 이해도가 높아지기 위해

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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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ntheUnderstandingLevelofContentDetailsofthe

CriteriainDeterminingtheCountryofOriginRegardingFTA

-Focusingonthedifferencesbetweenspecialistsandstudents-

Parkgi-young

DepartmentofBusinessAdministration,TheGraduateSchool,

PukyougNationalUniversity

ABSTRACT

InordertobeapplicabletotheFTA preferentialtariff,itisessentialto

receivecertificationasthecountryoforiginforimportandexportof

goods.ThatiswhyinthepracticeofFTA,understandingandapplying

thecriteriaindeterminingthecountryoforigincanbearguedasthe

mostimportantfactor.However,regardingthecriteriaindetermining

the country oforigin these days,the category is too diverse and

complex, and further ambiguous in phrasing. As a result,

non-specialistsarefacedwithdifficultyinunderstandingthecriteriain

determiningthecountryoforigi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governments and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aretryingtohelpbetterunderstandinginthecriteriain

determining thecountryoforiginandimprovetheeffectofutilizing

FTA by cultivating specialists through various training courses,

including the"Country ofOrigin Administrator"training course.For

examplein2014,bytheendofOctobertherewerevarioustraining

coursesforapproximately4200studentsopenedandtakingplace,and

thesekindsofeffortsareperceived to beexpanded furtherin the

future.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FTA agreemen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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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scopic economic effects ofFTA so far,however a lack of

researchontheunderstandinglevelandbenefitoftrainingrelatedto

thecriteriaindeterminingthecountryoforigin-whichisthemost

important factor in the utilization of FTA.Therefore,this study

investigatedthetwoseparategroups-specialistswhoapply,evaluate,

and teach thecriteria in determining thecountry oforigin(customs

officials,customsbrokers,educationinstructorsetc.),andstudentswho

receiverelatedtrainingcourses,inordertocompareandanalysethe

differencebetween groupsin thedifficulty and understanding levels

relatedtothedetailedcontentsofvariouscriteriaindeterminingthe

countryoforigin.

Theresultandimplicationsofthisstudyareexpectedtocontributeto

theimprovementoffutureacademicachievementofrelevantcurriculum,

and also contribute to effective training ofprofessionalmanpower

relatedtoFTAsandinsettingthecriteriaindeterminingthecountry

oforigi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선행연구 및 교육현황
	제1절 FTA 개요와 선행연구
	2.1.1 FTA 개요
	2.1.2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원산지의 개념과 구성
	2.2.1 원산지의 개념
	2.2.2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제3절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교육현황
	2.3.1 교육현황
	2.3.2 원산지관리사의 배출 현황


	제3장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내용
	제1절 일반기준
	3.1.1 직접운송원칙
	3.1.2 완전생산품
	3.1.3 불완전생산품
	3.1.4 역내가공원칙
	3.1.5 충분가공원칙

	제2절 품목별기준
	3.2.1 세번변경기준
	3.2.2 가공공정기준
	3.2.3 부가가치기준

	제3절 특례(보충)기준
	3.3.1 누적기준
	3.3.2 최소허용기준
	3.3.3 중간재
	3.3.4 대체가능물품
	3.3.5 간접재료
	3.3.6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3.3.7 소매용 포장·용기
	3.3.8 운송 포장·용기
	3.3.9 세트물품
	3.3.10 재수입물품


	제4장 원산지결정기준 세부항목별 이해도 차이 분석
	제1절 설문지 작성개요 및 조사방법
	4.1.1 설문지 작성개요
	4.1.2 설문지 조사방법

	제2절 설문지 분석 및 결과
	4.2.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4.2.2 원산지결정기준별 난이도 수준 분석
	4.2.3 T검정
	제3절 이해도 차이가 나는 결정기준들의 애로사항
	4.3.1 중간재
	4.3.2 대체가능물품
	4.3.3 세트물품
	4.3.4 역내가공원칙
	4.3.5 이해도 차이가 나는 결정기준의 시사점

	제4절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및 개선요인
	4.4.1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4.4.2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피교육생용 설문지
	<부록 2> 전문가용 설문지

	ABSTRACT


